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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들을 돌보는 돌봄 파트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관계 단절로 나타나는 질병의 신체적·심리적 부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뒤따르는 사

회적 고립과 외로움에도 직면한다(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2024). 치매를 가진 

사람의 경우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감소로 일상생활의 범위가 점차 제한되기 쉽고, 

 

이신아(Sina Yi)는 연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2011년 서울특별시 행정직 공

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하였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2년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ASEM Global Ageing Center, AGAC)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이 기간 동안 공공 및 민

간 부문의 우수 사례를 다수 발굴·소개한 노인인권 취재노트(Best Practices: Advancing 

Older Persons’ Rights) 프로젝트를 담당하였다. 또한 노인 인권과 관련된 최신 연구 동

향에 대해 대내외 브리핑을 제공하고, 센터의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다. 저자는 2025 

AGAC 이슈포커스(AGAC Issue Focus) 스페셜호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의 모범 사

례들(Best Practices in South Korea for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의 총편집자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조례」의 초안을 2012년 작성하였으며, 이후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 기

획담당관에서 의회 및 조례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초등학생을 위한 지역사

회 기반 공공 돌봄 체계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도입과 확대에도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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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구, 돌봄 파트너 역시 돌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적 활동을 줄

이게 되면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치매를 가진 사람과 돌봄 파트너가 함께 만나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메모리 카페(Memory Cafe)’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이는 치매로 인한 사회적 고립

을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실천적 대안으로 자리 잡아 왔다(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n.d.). ‘알츠하이머 카페(Alzheimer Cafe)’라고도 불리는 이 공간은 1997년 

네덜란드에서 Bère Miesen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치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

람과 돌봄 파트너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치매에 전문성을 지니

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개방된 장소로 운영되어 왔다(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n.d.). 이후 메모리 카페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e.g., Engaging 

Dementia, n.d.; Francis, 2000; Seia & Baldo, 2025), 최근에는 세계 각국에서 그 수가 꾸

준히 증가하고 있으며(e.g., Kakuchi, 2023; McFarlane, 2025), 이러한 확산은 치매 관련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심리적 안녕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e.g., Dow et al., 2011; Innes et al., 2022; Protoolis et al., 2022). 

 

일부 사례에서는 메모리 카페의 구상을 한 단계 더 확장하여, 치매를 가진 사람이 직

접 고객을 응대하는 카페나 식당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단순

히 교류의 장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치매를 가진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치매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새롭게 형성하는 

실험적 모델로 작동한다. 이와 같은 모델의 선구적 사례로는 2017년 일본에서 시작된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注文をまちがえる料理店, the Restaurant of Mistaken Orders]이 

있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로 2018년부터 기억다방[Memory Cafe]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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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이 글은 이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돌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모색하고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The Restaurant of Mistaken Orders)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은 2017년 도쿄에서 운영된 독특한 팝업 레스토랑으로, 방송 프

로듀서 오구니 시로(Shiro Oguni)의 구상에서 출발하였다(Oguni, 2018). 이 명칭은 미야

자와 겐지(Kenji Miyazawa)의 동화 주문이 많은 요리점[The Restaurant of Many Orders]

를 유쾌하게 패러디한 것이다. 이 식당에서는 치매를 가진 사람들이 홀 직원으로 일하

며, 고객의 주문을 받고 음식을 서빙한다. 치매의 특성상 예상하지 못한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데, 음식이 다른 테이블로 전달되거나 상차림에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공간에서는 고객과 직원 모두 이러한 상황을 “실수해

도 괜찮고, 조금 늦어도 괜찮다”는 느긋한 태도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인식은 식당의 

로고에 상징적으로 담겨 있다. “Mistaken”이라는 단어의 K를 90도 기울이고 혀를 내민 

얼굴을 덧붙인 로고는, 실수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머쓱한 표정을 형상화한 것이

다. 이는 치매를 가진 사람이 저지르는 작은 실수가 웃음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 식당이 지향하는 가치―열린 태도와 관용, 이해와 너그

러움, 수용과 포용, 소통과 연결,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유와 돌봄―를 상징적으로 드러

낸다(Oguni, 2018). 

 

치매를 가진 사람은 과거에 사회적으로 매우 활발히 활동했던 경우라 하더라도, 기억

력과 학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점차 약화되며, 질병이 진행될수록 일상적인 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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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데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치매를 가진 사람이 이전

이나 현재 수행하던 역할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잃거나 사

회적 관계에서 물러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은 이들에

게 여전히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하고,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직접 만나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식당은 치매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동기를 지닌 

치매 노인을 홀 직원으로 모집한다(Oguni, 2018). 이들에게는 시간당 약 1,000엔(미화 

약 6.40달러)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현장에는 치매 돌봄 경험을 갖춘 관리자가 상주하

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지원을 제공한다.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은 하루 약 네 시간 

정도 운영되는데(예,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는 치매가 진행될수록 쉽게 피로

해지는 특성을 고려해 마련된 운영 방식이다. 몇 시간 동안 계속 서서 서빙하는 일은 

치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식당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침대가 놓인 별도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주문서에는 테이블 번호와 메뉴 

번호가 함께 적혀 있으며, 고객은 주문하고자 하는 음식의 이름에 직접 동그라미를 치

도록 안내받는다. 이는 홀 업무의 흐름을 보다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

이다. 주문을 받는 치매 노인의 경우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요청 사항을 

잊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이 주문서를 고객에게 직접 건네어 스스

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다른 음식이 제공되

는 경우는 여전히 흔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사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안내되며, 실제 상황에서도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Oguni,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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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에서는 실수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며, 이를 함께 즐기는 분위

기가 형성된다(Government of Japan, 2019).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치매를 가진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가 외부의 도움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불편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러한 실수가 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어

떤 실수가 벌어질지 기대하며 흥미롭게 바라보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Georgescu, 2023; 

Oguni, 2018).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치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보다 자신감을 갖

고 일상에 참여하도록 돕는 동시에, 이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새롭게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 식당을 기획한 오구니 시로(Shiro Oguni)는 방송 프로듀서로 일하며 치매를 가진 사

람들을 위한 그룹홈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다(Oguni, 

2018). 그는 그곳에서 거주자들이 직접 메뉴를 고르고, 식재료를 구입하며, 스스로 식

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방문 당일 점심 메뉴로는 햄버그 스테이크가 예정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제공된 음식은 만두국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 상

황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 주변의 반응을 보며 그 순간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사실

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을 구상하는 계기가 되었

고, 그는 인테리어 디자인, 미디어, 모금, 치매 돌봄과 간병, 요리 및 외식 경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면서, 이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Oguni, 2018). 

 

2017년 6월 사전 공개 행사를 거친 뒤, 같은 해 9월 도쿄 롯폰기에서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의 첫 공식 행사가 열렸다(Restaurant of Mistaken Orders, n.d.). 이 모델은 곧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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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받았고, 2017년 9월 마치다, 2018년 5월 시즈오카, 그리고 2019년 3월에는 일본 

후생노동성 청사 내에서도 운영되는 등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이 모델은 국

내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아, 2019 Cannes Lions 디자인 부문 실버, 2019 London 

International Awards 실버 및 브론즈, 2019 ACC Tokyo Creativity Awards 그랑프리를 

수상하였다(Restaurant of Mistaken Orders, n.d.). 이는 모두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권

위를 지닌 상으로 알려져 있다.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과 유사한 유형의 시도는 일본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레스

토랑[世界一やさしいレストラン, the Kindest Restaurant in the World]이 운영되었고

(KSB, 2019), 아이치현 도요타시에서도 동일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Murase, 2018). 

또한 후쿠시마현 스카가와시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라멘집[ハプニングラー

メン, Happening Ramen]과 같은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NPO Houshinkai, n.d.). 이 밖

에도 일본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관련 프로젝트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의 경우 1–2일간 진행되는 단기 행사 형태였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월 2회 또는 4회 

등 비교적 정기적으로 운영되기도 하였다. 

 

2018년에는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의 초기 멤버들이 중심이 되어 공익사단법인이 설립

되었다. 법인 대표는 식당의 출범 초기부터 오구니 시로와 함께 활동해 온 치매 돌봄 

전문가 와다 유키오(Yukio Wada)가 맡았다. 이 단체는 일본 전역에서 치매를 가진 사

람이 레스토랑의 홀 직원으로 참여하는 단기 행사를 기획·운영하는 한편,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모금 활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또한 유사한 시도를 추

진하고자 하는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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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서울의 기억다방(A Related Case: The Memory Cafe in Seoul)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도 치매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사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억다방

이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8). (영어인 ‘메모리 카페’를 연상시키는 이 명

칭 ‘기억다방’은 기억을 부르는 다양한 방법의 약자이다.) 이 사업은 제약회사 한독

(Handok), 서울특별시, 서울시광역치매센터,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가 공동으로 추진한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공간에서는 경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고령자가 카페 직원으로 근무하

며, 주문을 받고 음료를 제조·제공한다(그림 1 참조). 이들에게는 시간당 10,000원(미화 

약 7달러)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과 마찬가지로, 제공된 음료가 

주문과 다르거나 서비스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고객은 이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기억다방은 치매 관련 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 행사에서 이동식 푸드트럭 형태(이

동형 카페)로 운영되거나,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내에 상설 카페 형태(고정형 카페)로 설

치되어 운영된다. 고정형 기억다방은 2021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 강동구, 구로

구,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은평구 등 10개 자치구

에서 운영되고 있다(그림 2; Handok, 2024). 이들 고정형 기억다방은 모두 2026년에도 

운영이 지속될 예정이다(Handok & Seoul Metropolitan Dementia Center, personal 

communication, November 26, 2025). 운영 시간은 센터별로 다르며, 근무시간은 개인

별로 다르나 월 최대 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기억다방은 총 



8 

 

888회 운영되었는데, 이 중 859회는 고정형 카페 형태였고 29회는 이동형 카페 형태였

다. 해당 기간 동안 누적 방문객 수는 32,138명이었으며, 치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고령

자 51명이 카페 운영에 참여하였다(Handok, 2025). 2025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고정

형 기억다방 1,005회와 이동형 기억다방 18회가 운영되었고, 누적 방문객 수는 27,754

명, 근무에 참여한 치매 노인은 38명이었다(Handok & Seoul Metropolitan Dementia 

Center, personal communication, November 26, 2025). 

 

이러한 시도는 치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고령자와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어울

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치매를 가진 사람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동

시에 치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는 효과를 지닌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근무하

는 한 직원은 자신의 변화된 감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처음에는 음료수 이름이 

어려워서 [기억하기가] 걱정됐는데 이러고 보니 좋아요. 재미있어요”(Dongjak-gu 

Dementia Relief Center, 2023, 03:06). 또 다른 사례에서 주문을 잊은 직원에게 한 카페 

이용객은 이렇게 반응하였다. “아니 사람인데 하다 보면 그렇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

요”(Dongjak-gu Dementia Relief Center, 2023, 02:32).  

 

운영 시간과 규모에는 아직 제약이 있지만,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

는 치매 돌봄 모델로서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한독과 서울시광역치매센터에 따르면, 

기억다방은 치매 돌봄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으며, 치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사회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personal communication, November 26, 2025). 고정형 기억다방은 자치구 치매안심센

터 내에 위치해 있어, 방문객과 근무자 모두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인지 검사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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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동형 기억다방은 센터 외부의 일상적 공간

에서 치매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서울특별시는 기억다방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경도인지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형 일자리 기

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독과 서울시광역치매센터는 “[기억다방은] 다른 사

업에 확장 및 응용하기 좋은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한다(Handok and Seoul 

Metropolitan Dementia Center, personal communication, November 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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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의 기억다방  

 

주. (a) 2024년 서울 강서구에서 운영된 이동형 기억다방. Copyright by Handok. (b) 

(a)와 동일한 이동형 기억다방의 모습. 사진 오른쪽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활동이 연계 행사로 함께 진행되었다. Copyright by Handok. (c) 서울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내에 설치된 고정형 기억다방.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21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9621).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Type 4. (d) (c)와 동일한 고정형 기억다방의 모습.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21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9621 

).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Type 4. 

  



11 

 

그림 2 

 

 

주. 서울시 내 고정형 기억다방이 운영되고 있는 10개 자치구가 지도에서 커피잔 아이

콘으로 표시되어 있다. 

 

마치는 글(Conclusion)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과 기억다방은 단순한 식음 공간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이

들 공간은 치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계

속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이다. 실수를 자유와 돌봄의 관점으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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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고, 이를 함께 웃고 즐기는 순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러한 시도는 치매에 대한 개

인적·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모든 사람이 존엄과 존중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작지만 분명한 발걸음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누구에게도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거

나 종교적·문화적으로 금기시되는 음식과 음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문을 틀리

는 요리점과 기억다방은 일본과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다

른 국가들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치매를 가진 사람이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단기 행사의 형태라 하더라도, 그 효과는 개

인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과 

기억다방과 같은 실험적이면서도 따뜻한 프로젝트의 확산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

회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본 논문의 초안은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노인인권 취재노트[Best Practices: Advancing 

Older Persons’ Rights]에 수록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고령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한 한

국의 다양한 케이스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례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 법인 등 민간 부문의 활동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고령자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떻게 구

현되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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